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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외 정세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실정이며, 남북간 첨예한 대립은 

서울시민의 안위․복지, 그리고 서울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환경에 



저해가 되는 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과 협의,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내실있는 

심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의회 남

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헌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외 정세에 중

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국내사회도 안보 불안감과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에 따른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남북간 첨예한 대립은 서울시민의 안위․복지, 그리고 서울시의 자유

로운 경제활동 환경에 저해가 되는 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

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헌법 제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2010.5.24)에서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서울시도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규정을 통해 서울

시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와 북한의 주

민은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다각

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내실있는 심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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